
JKSCI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7 No. 11, pp. 277-285, November 2022

https://doi.org/10.9708/jksci.2022.27.11.277

The Effects of Parental Support and Parenting Attitude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on School Life and Social Competence

1)Jae-Nam Kim*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verify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parental 

support and parenting attitudes on school life and social competency by using the primary data of the 

second period of the MAPS(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The subject of this study in 2019 

was 2,246 multicultural adolescents who were in the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at the tim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more positive and positive parental support and 

parenting attitude were, the higher the degree of school life and social competence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On the other hand, the degree of school life and social competence varies according to 

gender, and it was found that female students were higher than male studen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school life according to the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social compete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parental support 

and parenting attitudes are major environmental variables in the educational ecosystem that affect the 

school life and social competence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Key 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Parental Support, Parenting Attitude, 

School Life, Social Competence

[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2기 1차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청소년 부모의 지지와 양

육 태도가 학교생활과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2019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다문화 청소년 2,246명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의 지지와 부모의 양육 태도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일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생활과 사회적 역량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생활과 사회적 역량 정도는 성별

에 따라 달라지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학교생활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사회적 역량 정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부모의 지지와 양육 태도 방식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사회적 

역량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생태계의 주요 환경 변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부모의 지지, 부모의 양육 태도, 학교생활, 사회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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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우리 한국 사회는 인구이동 세계화와 더불어 국가 간

의 경계가 무너지고 이주가 증가 확대되어 다양한 국적으

로 구성된 다문화 사회로 지속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

다. 이런 세계화 추세의 필연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는 학교에서의 다문화 청소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

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각

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령기 다문화 청소년(만 7~18세)은 

16만 5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의 비중이 2016년 1.7%에서 2021년 

3%로 증가하였다. 외국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대다수가 다문화 청소년으로 구성된 학교도 있다. 저출산 

흐름 속에서 이들의 비중은 점진적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

으나 중학교 이상의 진학률이 저조하여 심각한 교육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1]. 

다문화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한

국 사회의 주요 인적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노출되어 상당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힘들

어하고 있으며,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과 낮은 경제 수준

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2].

다문화 청소년들은 양쪽 부모가 가진 이중문화 가정에

서 성장하면서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란으로 정서적 고통

이 수반되고 있다.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생활공동체이자 자녀가 처음으로 접하는 교육의 장

소로서 자녀의 전 생애 동안 지속적이고 가장 강력한 영

향력을 미치는 곳이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부모의 지지와 양육 태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은 자아정체성을 확립

하는 도움을 받고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발달을 보여 장기

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사회적 통합에도 기여할 것

이다[3].

부모의 지지와 양육 태도는 청소년기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4]. 부모의 

양육 태도 중에서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 태도는 청소

년의 친 사회성과 관계가 있으며 부모의 지지와 통제 역

할이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로 나타나고 있다[5]. 또한, 부모와의 긍정적인 애착과 상

호작용은 사회적 역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

인되었으며, 어머니가 청소년기에 합리적인 행동을 취하

고 청소년기 상황의 반응을 적게 느끼게 할수록 사회적 

역량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청소

년이 부모와의 서로 밀접한 유대감을 가지며 자신감으로 

타인의 요구에 반응을 잘할 것이며 이를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통하여 타인과의 사회적인 

관계를 원만하게 맺게 된다는 것이다[6]. 

다문화 청소년들은 대부분 외국인 어머니의 양육 환경

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

고,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지게 되어 학습 부진으로 

이어져 학교생활에 소극적이거나 정서장애를 겪게 될 수

도 있다[7].

또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환경적으로 이들의 의지와 상

관없이 기본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다문화 청소년들은 

학습활동이나 교우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8]. 

이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문

제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

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은 사회와 국가 차원의 해

결방안이 필요하며 다문화 청소년들의 장점과 자원을 강

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문화 청소년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은 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한 발달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밀접한 관련

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생활 만족 여부는 청

소년들의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

쳐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와 욕구가 달성되었을 때 얻어지

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적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인 조건이 학교 환경에서 느끼는 청소년

들의 만족감이나 그들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9].

이에 본 연구는 학령기 청소년 발달과정에 있어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생활과 사회적 역량의 실천적 중요

성을 기준으로 두고, 다문화 청소년들의 생태체계학적 관

점에서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인 가족, 학교 체계를 

모두 고려한 부모의 지지와 양육 태도가 학교생활과 사회

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면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

와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내용은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검증한다. 셋째,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지지

와 양육 태도가 학교생활과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과정에서 파악된 결과를 근간으로 다문화 청소년

들이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 역량을 키우기 위

한 지원정책과 전략의 필요성의 견해를 제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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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heoretical Background

1. School Life

학교는 청소년들이 기쁨과 즐거움의 가벼운 감정과 괴

로움과 슬픔의 무거운 감정을 경험하고 대부분 시간을 보

내는 곳이면서 학업 수행과 진로 준비, 친구 관계 형성과 

사회성 발달 등의 많은 발달 과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학교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집으로부터 나와 새로운 도움

을 받게 되는 환경으로 그들에게 학교는 단순한 교사나 친

구와 상호작용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이후 사회활동에 적응

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10].

학교생활이란 학습자가 다양한 교육적 상황에서 지적, 

도덕적, 인격적 성장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참여

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즉, 친구와 교사 간의 관계를 원

만하게 유지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 학생 신분에 

적합한 역할을 잘 수행해나가면서 학습을 촉진하는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본다[11]. 

학교생활에서 가장 많은 상호작용 영역은 교우관계이며,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학생

들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경우이므로 다문화 청소년들

이 또래 관계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12].

또한 교사와 다문화 청소년 간의 상호작용은 교육활동

의 중심이며, 다문화 청소년의 행동은 교사의 반응을 규

정짓게 하고, 교사의 반응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행동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3].

학교는 다문화 청소년 발달에 중요한 환경이 되며 학

교생활의 만족도는 이들의 적응 문제와 매우 깊은 관련을 

갖는다. 그러므로 학교생활 만족을 위해서는 친구와 교사

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해하여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친구와 교사의 관계에서 수반되는 스

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처해가는 능력이 필요하다[14].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은 학업 

적응, 학교 환경,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의 내용을 

다문화 청소년들의 인식 정도를 조사한 내용이다.

2. Social Competence

사회적 역량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회적 요소들을 적절

하게 사용하는 능력이고 그러한 능력을 변화시키는 과정

이다. 즉, 사회적 역량이란 사회적 기술과 지식 습득의 기

술들을 주어진 환경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긍정적 상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이다[15].

다양한 역량 중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으

로 필요한 역량은 사회적 역량이다. OECD DeSeCo프로

젝트에서는 미래를 위한 핵심역량으로 도구의 상호교감

적 사용 능력, 이질적 집단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

율적 행동 능력의 3가지를 제시한다. 이중 이질적 집단에

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사회적 역량에 해당되는 것으

로, 이 범주에서는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하는 능력, 

협력하는 능력, 갈등 관리 및 해결하는 능력을 사회적 역

량에서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16].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터 사회적 관계에 참여하여 주위

의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

기로 가는 과도기 단계로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환경에 예

민하게 반응하며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발달학적인 관

점에서의 사회적 역량은 생물학적인 동기로 환경과의 상

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 학습이나 주위 

환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험 등으로 사회적 습관이나 행

동을 통하여 얻게 된다[17]. 

청소년기에는 친구나 교사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를 확인하고 이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수단으

로 활용한다. 청소년기의 사회적 역량은 아동기보다 더 

중요성이 크다.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

모의 양육 태도를 중심으로 부모 변인과 가정의 사회경제

적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사회적 역량은 학업에 대

한 성취 기대감을 높여 주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발휘하게 하며 친구 간의 우정을 

형성하고 유지하게 한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은 대인관계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잘 어울

리고,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

며, 갈등 발생 시 해결방안을 강구 할 수 있는 능력을 조

사한 내용이다.

III. Research Method

1. Research Model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과 사회적 

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다문화 청소년들

이 경험하는 부모의 지지와 양육 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 변수로 하여 도출해낸 것으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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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search Subject and Data Analysis

2.1 Research Subject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사회적 역량

에 대하여 각 요인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

았다. 요인 간 관계를 분석하여 상관성을 파악한 후, 각 독립

변수와 통제변수를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의 

정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에서 수행한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2기 1차(2019

년) 데이터 2,246명의 다문화 청소년을 분석자료로 활용하

였다[19]. 다문화 청소년 패널 2기 패널(MAPS 2기)은 2019

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

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

에서 의미하는 다문화 청소년은 교육부의 다문화 학생의 

정의에 근거하는 대상자들로,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도 입

국 청소년, 외국인 자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제결

혼가정 자녀는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한 가정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이다. 중도 입국 청소년은 한국인

과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한 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일정 기간 성장한 이후 국내에 입국한 자녀이다. 외국인 자

녀는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이다.

2.2 Data Analysis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는 SPSS 23.0 통계패키

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 문제와 가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주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과 사회적 역량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과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지지와 양육 태도가 학교생활과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연구자의 연구모형에서 

통제 변수가 설정되었을 경우 통제 변수를 먼저 투입하고 

검증하고자 하는 독립변수를 다음 단계로 투입하여 순수하게 

독립변수만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할 때 사용된다. 또한 

통제 변수가 투입된 상태의 R2값과 독립변수가 나중에 투입되

고 나서 R2값의 변화량을 파악할 수 있다.

IV. Research Result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

다. 연구대상자 2,246명 중 남학생이 1,144명(50.9%), 여학

생이 1,102명(49.1%)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 유형은 

국제결혼가정 1,734명(77.2%), 외국인 가정 362명(16.1%), 

중도 입국 가정 150명(6.7%)으로 구성되었다. 어머니 학력은 

고졸 이하가 1,668명(74.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

다. 어머니의 출신 국가는 베트남이 758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한족, 조선족, 기타)이 739명(32.9%)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부모님의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2,012명(89.6%)으로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외국인 여부에서는 어머니가 외국인 경우

가 1,828명(81.4%)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Division N %

Gender
Male 1,144 50.9

Female 1,102 49.1

Multicultural

Adolescents 

Types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1,734 77.2

Foreign Families 362 16.1
Mid-Immigrat Families 150 6.7

Mother’s 

Education

Less Than Middle School 665 29.6
High School Graduate 1003 44.7

Junior College 240 10.7
University 290 12.9

Graduate School 

Master’s Graduation
45 2.0

Graduate School Ph. D. 3 0.1

Mother’s

Country 

of Origin

Korea 42 1.9
China(Han Chinese, other) 390 17.4

China(Korean-Chinese) 349 15.5
Vietnam 759 33.8

Philippine 209 9.3
Japan 119 5.3

Thailand 43 1.9

Etc 335 14.9

Parents 

Marital 

Status

Married 2012 89.6

Divorce 166 7.4
Separation 18 0.8

Bereavement 49 2.2

Cohabitation 1 0.0

Foreign Type

of Parents

Father 56 2.5

Mother 1828 81.4
Both Parents 362 16.1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부모의 지지, 부모의 양육 태도, 학교생활, 사회적 역량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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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ivision Cases Mean SD F Multiple Comparison

Multicultural 

Adolescents

Types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A)
1,734 3.21 .50

4.062* B>C,A
Foreign Families(B) 362 3.29 .51

Mid-Arrival Families(C) 150 3.22 .51

Mother’s 

Education

Less than Middle School(A) 665 3.20 .51

8.734*** C>A,B
High School(B) 1,003 3.19 .49

College Graduate 

or Higher(C)
578 3.30 .51

Foreign Forms

of Parents

Father(A) 56 3.22 .56

4.007* C>A,BMother(B) 1,828 3.21 .50

Both Parents(C) 362 3.29 .51
*p<.05, **p<.01, ***p<.001

Table 4. Different School Life on the Main Variable

Variables Gender Number of Cases Mean SD t-Value

School Life
Male 1144 3.18 .50

-3.900***

Female 1102 3.26 .51

Social Competence
Male 1144 3.19 .59

-2.686**

Female 1102 3.26 .59

Table 3. Differences in School Life and Social Competence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ccording to Gender

Variable Mean SD

Parental Support

(Educational Support and 

Expectation)

3.34 .54

Parenting Attitude(Supervision) 3.32 .61

Parenting Attitude(Neglect) 1.64 .54

School Life 3.22 .51

Social Competence 3.22 .59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교육적 지지와 도움을 받는 부모의 지지에 대한 정도

는 평균 3.34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 태도(감독)에 대한 

정도는 평균 3.32, 부모의 양육 태도(방임)에 대한 정도는 

평균 1.64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 태도(방임)에 대한 정

도가 평균 1.64로 낮은 이유는 부모가 청소년 자신에 대

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적다

는 의미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정도가 낮

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학업의 흥미와 환경, 친구와 선

생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학교생활의 정도는 평균 3.22, 

타인과의 친밀도와 관계를 나타내는 사회적 역량에 대한 

정도는 평균 3.22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 태도(방임)는 역 

문항임을 고려하면 모두 3.0 이상의 긍정적인 정도의 양

호한 수준을 보였다.

3. Differences in School Life and Social 

Competence According to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다문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과 사회적 역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과 일원분

산분석을 실시하여 성별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

활과 사회적 역량 차이 검증은 Table 3, 주요 변수에 따

른 학교생활 차이 검증은 Table 4에 각각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정

도를 검증한 결과, 남학생의 평균은 3.18(SD=0.50), 여학

생의 평균은 3.26(SD=0.51)으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

다. 이러한 차이는 t값 –3.900으로 p<.001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에 따른 사회적 역량 정도를 

검증한 결과, 남학생의 평균은 3.19(SD=0.59), 여학생의 

평균은 3.26(SD=0.59)으로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

러한 차이는 t값 –2.686으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학교생활과 사회적 역량 정도는 성

별에 따라 달라지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정

도를 검증한 결과, 학교생활 평균 차이에 대한 F값이 

4.062, 유의확률이 .017로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정 결과 국제결혼가정(M=3.21)과 외국인가정

(M=3.29)의 청소년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결혼가정과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과 

중도입국가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 유형의 세 집단에 대한 사회적 역

량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어머니 학

력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의 3가지로 구분한 다음, 

어머니 학력에 따른 학교생활 정도를 검증한 결과, 다문

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F값이 

8.734, 유의확률이 .000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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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졸이상(M=3.30)과 중졸이

하(M=3.20)(p<.01), 대졸이상(M=3.30)과 고졸

(M=3.19)(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고졸과 

중졸이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

고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사회적 역량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부모의 외국인 여부에 따른 다문

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정도를 검증한 결과 F값이 

4.007, 유의확률이 .018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가족구성이 두 분 모두 외국인

(M=3.29)과 어머니(M=3.21)(p<.05)인 경우에서만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의 외국인 여부에 따른 

사회적 역량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부모님 결혼상태에 따른 학교생활과 사회적 역량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Correlation of key variables.

다문화 청소년들의 부모의 지지, 부모양육태도(감독, 

방임), 학교생활, 사회적 역량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지지와 부모양육태도

(감독)가 우호적이고 지원이 많을수록 학교생활과 사회적 

역량의 정도가 긍정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부모양육

태도가 방임하게 이루어지면 학교생활과 사회적 역량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된다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부모의 지

지와 부모양육태도(감독)에서 r=.534로 가장 크게 나타났

고, 부모의 양육태도(감독)와 학교생활에서 r=.261로 가

장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변수들 상관계수가 .261 ~ 

.534사이에 분포되어 상관계수가 .80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아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Variables A B C D

A 1

B .534***

C -.520*** -.400***

D .367*** .261*** -.262***

E .462*** .349*** -.293*** .429***

*p<.05, **p<.01, ***p<.001

A: Parent Support, B: Parenting Attitude(Supervisor), 

C: Parenting Attitude(Neglect), D: School Life, 

E: Social Competence

Table 5. Correlation of key variables(N=2246) 

5. Effects of Parental Support and Parenting 

Attitudes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School 

Life and Social Competence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의 지지와 양육태도가 학교생활

과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변수별 영향

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통제 변수를 설정하여 부모의 지지와 양육태도 변수들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 모형에서 통제 변수인 

성별, 다문화 청소년의 유형, 어머니 학력, 부모결혼상태, 

부모의 외국인 여부를 먼저 투입하고 검증하고자 하는 부

모의 지지와 양육태도 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순수

한 독립변수만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통제변

수가 투입된 상태에서의 R2값과 독립변수가 나중에 투입

된 이후의 R2값 변화량을 파악하고자 한다. 

5.1 Effects of Parental Support and Parenting 

Attitudes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School Life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의 지지와 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모형1, 2, 3의 F값에 대한 유의확률이 p<.001로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서 회귀선 모델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 1에서 통제변수들만이 회귀식에 투입되

었을 때 설명력은 1.8%(p<.001)이었으나 모형 2에서 부모의 

지지를 투입한 설명력이 14.5%(p<.001)로 증가하였다. 모형 

3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방임)이 투입되었을 때 설명력

은 15.5%(p<.001)로 증가하였다. 모형1에서 성별의 t 값이 

–4.052(p<.001)으로 나타나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β=-.085), 남학생들보다 여학

생들의 학교생활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에서

는 고졸학력의 경우 t 값이 –4.056(p<.001)으로 나타나 다문

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β

=-.105),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모형2는 부모의 지지를 추가로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이다. 부모의 지지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18.196, p<.001, β=.360). 학교

생활에 성별과 어머니의 학력은 여전히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방임) 변수가 추가로 투입되었는데,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방임) 변수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정도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감독: t=3.352, p<.01, β=.078, 방임: 

t=-3.416, p<.001, β=-.079). 모형2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 

어머니의 학력, 부모의 지지는 종속변수인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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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M

T VIF

Gender -.086 -.085 -4.052*** -.073 -.072 -3.671*** -.067 -.066 -3.380** .990 1.011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005 -.004 -.113 .011 .009 .271 .008 .007 .205 .331 3.021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087 -.078 -2.965** -.072 -.065 -2.642** -.074 -.067 -2.715** .628 1.592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107 -.105 -4.056*** -.085 -.083 -3.440** -.086 -.085 -3.516*** .649 1.541

Parents Marital Status .026 .016 .761 .016 .009 .479 .011 .007 .344 .990 1.011

Foreign father -.079 -.024 -1.012 -.077 -.024 -1.058 -.081 -.025 -1.123 .765 1.307

Foreign Mother -.069 -.053 -1.383 -.020 -.016 -.437 -.019 -.014 -.404 .298 3.352

Parent Support .336 .360 18.196*** .258 .277 10.990*** .595 1.682

Parenting Attitude(Supervisor) .065 .078 3.352** .692 1.444

Parenting Attitude(Neglect) -.075 -.079 -3.416*** .704 1.421

Constant 3.375 73.716 2.191 28.137 2.358 20.885

R2

R2
adj

F

.018

.015

5.896***

.145

.142

47.306***

.155

.151

41.040***

*p<.05, **p<.01, ***p<.001, M: Multicollinearity, T: Tolerance

Table 6. The Effect of Parental Support and Parenting Attitude on School Life

변수들에 대한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평가해 보면 부모

의 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고(β

=.277), 다음으로는 어머니의 학력, 부모의 양육태도 순

으로 영향력을 가진 변수로 나타났다.

결국 부모의 지지가 적극적일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

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다문화 청소년

의 학교생활의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공선성 통계에서 산출된 공차 한계와 VIF 값을 보면 

공차 한계가 0.1 이상이고 VIF는 10 이하이므로 다중공

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Effects of Parental Support and Parenting 

Attitudes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Social 

Competence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의 지지와 양육태도가 사회적 역

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모형1, 2, 3의 F값에 대한 유의확률이 모형1에서는 

p<.05, 모형2와 모형3에서는 p<.00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서 회귀선 모델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모형 1에서 통제변수들만이 회귀식에 투입

되었을 때 설명력은 0.8%(p<.05)이었으나 모형 2에서 부

모의 지지를 투입한 설명력이 21.7%(p<.001)로 증가하였

다. 모형 3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방임)이 투입되었

을 때 설명력은 23.3% (p<.001)로 증가하였다. 

모형1에서 성별의 t 값이 7.068(p<.01)으로 나타나 다

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β=-.060),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사회적 역량 정도

가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에서는 중졸이하 학력의 

경우 t 값이 –2.177(p<.05)로 나타나 다문화 청소년의 사

회적 역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β=-.058), 어머

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적 역량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모형2는 부모의 지지를 추가로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

이다. 부모의 지지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4.470, p<.001, β

=.463). 사회적 역량에 성별은 여전히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방임) 변수가 추가로 

투입되었는데, 부모의 양육태도(감독, 방임) 변수가 다문

화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정도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감독: t=5.928, p<.001, β=.132, 방임: t=-2.224, 

p<.05, β=-.054). 모형2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 부모의 

지지는 종속변수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에 유의

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다문화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독

립변수들에 대한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평가해 보면 부

모의 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고(β

=.367), 다음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감독)(β=.132), 부모

의 양육태도(방임)(β=-.049) 순으로 영향력을 가진 변수

로 나타났다.

결국 부모의 지지가 적극적일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의 정도가 높

다는 것이다.

공선성 통계에서 산출된 공차 한계와 VIF 값을 보면 

공차 한계가 0.1 이상이고 VIF는 10 이하이므로 다중공

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84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Independ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M

T VIF

Gender -.070 -.060 7.068** -.051 -.043 -2.288* -.044 -.037 -2.009* .990 1.011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019 -.013 -.362 .006 .004 .121 .002 .001 .043 .331 3.021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075 -.058 -2.177* -.053 -.041 -1.733 -.055 -.042 -1.807 .628 1.592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027 -.023 -.868 .006 .005 .234 .003 .003 .115 .649 1.541

Parents Marital Status .012 .006 .298 -.004 -.002 -.116 -.006 -.003 -.161 .990 1.011

Foreign father .038 .010 .421 .041 .011 .510 .029 .008 .359 .765 1.307

Foreign Mother -.039 -.026 -.664 .034 .022 .654 .034 .023 .664 .298 3.352

Parent Support .503 .463 24.470*** .398 .367 15.277*** .595 1.682

Parenting Attitude(Supervisor) .128 .132 5.928*** .692 1.444

Parenting Attitude(Neglect) -.054 -.049 -2.224* .704 1.421

Constant 3.325 62.008 1.550 17.861 1.564 12.484

R2

R2
adj

F

.008

.005

2.564*

.217

.215

77.690***

.233

.230

67.965***

*p<.05, **p<.01, ***p<.001, M: Multicollinearity, T: Tolerance

Table 7. The Effect of Parental Support and Parenting Attitude on Social Competence

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한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하여 교육적 지지

와 도움을 받는 부모의 지지와 감독과 방임으로 구분된 

부모의 양육 태도가 학업의 흥미와 환경, 친구와 선생님

의 관계를 나타내는 학교생활과 타인과의 친밀도와 관계

를 나타내는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대하

여 통제 변수를 설정하여 파악하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

모형에서 통제 변수인 성별, 다문화 청소년의 유형, 어머

니 학력, 부모 결혼 상태, 부모의 외국인 여부를 먼저 투

입하고 검증하고자 하는 부모의 지지와 양육 태도 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순수한 독립변수만의 영향력을 알

아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과정과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2,246명 중 남학생이 

1,144명(50.9%), 여학생이 1,102명(49.1%)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 유형은 국제결혼가정이 1,734명(77.2%)으

로 가장 많은 구성원이었고, 어머니 학력은 고졸 이하가 

1,668명(74.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어머

니의 출신 국가는 베트남이 758명(33.8%)으로 가장 많았

고, 중국(한족, 조선족, 기타)이 739명(32.9%)으로 두 번째

로 많았다. 부모님의 결혼 상태를 살펴보면 결혼 상태를 유

지하고 있는 경우가 2,012명(89.6%)으로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외국인 여부에서는 어머니가 외국인 경

우가 1,828명(81.4%)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부모의 지지, 부모의 양육 

태도, 학교생활, 사회적 역량의 만족도의 값은 부모의 지지에 

대한 정도는 평균 3.34, 부모의 양육 태도(감독)에 대한 정도는 

평균 3.32, 부모의 양육 태도(방임)에 대한 정도는 평균 1.64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 태도(방임)에 대한 정도가 평균 1.64로 

낮은 이유는 부모가 청소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적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학교생활의 정도는 

평균 3.22, 사회적 역량에 대한 정도는 평균 3.22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 태도(방임)는 역 문항임을 고려하면 모두 3.0 

이상의 긍정적인 정도의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과 사회적 

역량의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생활과 사회적 역량 정도는 

성별에 따라 달라지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 유형에 따른 학교생활 정도를 

검증한 결과, 국제결혼가정(M=3.21)과 외국인 가정

(M=3.29)의 청소년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 청소년 유형의 세 집단에 대한 사회적 

역량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 학력에 

따른 학교생활 정도를 검증한 결과, 대졸이상(M=3.30)과 

중졸이하(M=3.20)(p<.01), 대졸이상(M=3.30)과 고졸

(M=3.19)(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고졸과 

중졸이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

니의 학력에 따른 사회적 역량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부모의 외국인 여부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들

의 학교생활 정도를 검증한 결과 가족구성이 두 분 모두 

외국인(M=3.29)과 어머니(M=3.21) (p<.05)인 경우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부모의 외국인 여부에 따른 사

회적 역량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부

모님 결혼상태에 따른 학교생활과 사회적 역량 정도는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지지와 부모 양육 

태도(감독)가 우호적이고 지원이 많을수록 학교생활과 사



                                                  The Effects of Parental Support and Parenting Attitude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on School Life and Social Competence   285

회적 역량의 정도가 긍정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부모

양육태도가 방임하게 이루어지면 학교생활과 사회적 역량

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된다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다섯째, 종속변수인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대

한 독립변수들에 대한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평가해 보

면 부모의 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

고(β=.277), 다음으로는 어머니의 학력, 부모의 양육 태도 

순으로 영향력을 가진 변수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다문

화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량에 대한 독립변수들에 대한 영

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평가해 보면 부모의 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고(β=.367), 다음으로는 

부모의 양육 태도(감독)(β=.132), 부모의 양육 태도(방임)

(β=-.049) 순으로 영향력을 가진 변수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지지가 적극적이고 부모의 양육 태

도가 긍정적일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사회적 

역량의 정도는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내다본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견해

는 가정환경, 다문화 청소년의 유형, 부모의 구성이나 학

력, 출신국가, 부모의 결혼 상태 등 다문화 청소년이 성장

해가는 환경은 다양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 프로그램 보완이 필요하고, 성공적인 지

원 전략을 모색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다문화 청

소년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소외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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